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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전에서

나와 닮은 얼굴 하나쯤 있다고 해서

그 얼굴 하나 찾아갔던 적이 있다

그 눈 하나하나가 어찌 그리 분명하던지

그 눈과 눈 사이를 겨우겨우 걸었다

그 눈 하나하나가 어찌 그리 깊고 깊던지

하루하루 겨우겨우 사는 나는 힘들었다

나와 닮은 얼굴 하나, 어림도 없었다

사형수 포교를 하면서 은혜도 입고 잊을 수 없

는 고마운 분들이 많다. 그중에서도 본인이 알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꼭 이 지면을 빌어 감

사하고 싶은 이가 있다. 바로 배명인 前 법무부 장

관이다. 어찌보면 잊을 수 없는 내 인연중 첫 번째

로 소개해야 마땅하나, 본인의 공적을 언론에 드

러내길 꺼려하는 강직한 성품을 아는지라 여러번 

망설였다. 하지만 역대 법무부장관중 교정행정에 

누구보다도 관심과 배려가 많던 분인 만큼, 내 사

형수 포교의 큰 인연중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

물이기에 늦게나마 소개한다.    

BBS불교방송이사와 대한불교진흥원 이사를 

지낸 배 장관은 1956년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1982년까지 검사로 근무했다. 서울지방검

찰청 성북지청(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지청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한민국 법무부 검찰국

장,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거쳐 1982년부터 1985년까지 법무부장관을 역임

했다. 또한 1986년 법무법인 태평양 설립에 참여

했으며, 1988년에는 국가안전기획부장도 지낸 거

물이다.

배 장관은 법무부 장관 시절 교정 행정에 관심

이 많았다. 1983년 교정대상도 제정하고 교도관들

의 처우에도 각별한 신경을 썼다. 독실한 불자로 

중생심과 자비심이 많아 어려운 이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도움도 주었다. 그래서 퇴임 후에

도 법무부 직원들의 존경을 받았다. 배 장관은 재

임중 내가 사형수 포교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 부

하 직원에게 삼중 스님의 공적을 조사해서 포상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그것이 내가 받은 상중 최

초의 상이었다. 나에게는 과분했다. 배 장관의 추

천으로 당시 전두환 대통령 명의의 표창을 받은 

것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재직중에는 그를 한번도 만

나지 못했다. 내가 그를 처음 만난 것은 1985년 초

여름, 그가 퇴임한 후 배장관의 집에서였다. 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몇 분 얘기해보니 나는 

그가 상이 없고 아주 겸손한 인물이라는 것을 단

박에 알았다. 자리에 앉자마자 나는 고문에 의해

서 조작된 사형수 최재만의 구명 운동에 대한 얘

기로 말문을 열었다. 이후 2시간 동안 최재만을 

살려야 된다고 집요하게 몰아 부쳤다.

그리고 나는 최재만이 건네준 염주알도 보여주

었다. 깨알 같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금강경〉

이었다. 그리고 염주알 하나에는 ‘나는 억울하다’

고 새겨져 있었으며, 그 옆에는 ‘必歸家(반드시 

집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글씨가 새겨 있었다. 

그것을 본 배 장관은 놀랐다. 어떻게 사형수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한단 말인가. 배 장관에게 

나는 최재만 사형수의 기구한 사연과 피맺힌 하

소연을 들려주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의 구

명을 호소했다. 모두 듣고 난 배 장관은 “나는 사

형 존치론자이지만, 자칫하면 내가 재임시에 아

까운 생명 하나를 빼앗아버릴 뻔했구나 하는 생

각에서 구명 운동에 관여하게 됐다”고 털어놓았

다. 이후 배 장관과 나는 서옹 큰 스님, 당시 정해

창 장관 등과 합심해 최재만을 사형수에서 무기

수로 구명하는 데 성공했다.

배 장관이 최재만을 처음 만나면서 한 명법문

은 지금도 내 기억속에 또렷이 자리잡고 있다. 

배 장관은 최재만에게 “중국의 어느 왕이 바둑

을 두고 있었는데, 왕사가 급히 뵙기를 청했다.  

빨리 바둑을 끝내기 위해 왕은 “죽여 죽여”라고 

외쳤다. 바둑서 자기 집을 죽이라는 말이었는데, 

잘못 이해한 신하는 기다리던 왕사를 죽여 버렸

습니다. 깜짝 놀란 왕이 왕사께서 혹시 죽어가

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냐고 묻자, 신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십생전에 왕께서는 지렁이셨는데 땔나

무꾼인 왕사의 낫에 걸려 토막이 나 죽었다고 했

다. 십생전 내가 무심히 죽인 그 업보로 금생에 

이렇게 무심히 죽음을 맞이하게 됐으니, 왕에게 

다음 생에는 빚없이 만나자고 전하라 했다”고 

말했다. 

그 일화를 들려준 배 장관은 최재만에게 네가 

지금 고문 받고 사형수로 있는 것도 모두 전생의 

업보이니 그냥 있는 현실을 받아 들이라고 강경

한 어조로 말한 기억이 생생하다.

배 장관은 또한 최재만 사형수의 이야기를 다

룬 MBC 수사반장 부처님오신날 특집 방송 당시 

담당 PD의 끈질긴 설득에도 한사코 거절했다. 배 

장관은 “내가 한 것도 없으니, 내가 방송에 출연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고사했다. 내가 간절

히 부탁하자 대역만은 써도 좋다고 허락할 정도

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인간의 참회가 가장 아름답다’는 배 장관이 

내 책의 추천사에 쓴 글귀는 지금 읽어도 큰 감동

으로 다가온다. “부처도 물들면 중생이 되고, 중

생도 깨치면 부처가 되는 법, 생사가 일여(一如)

이므로, 죽음은 곧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그는 분명 내가 만난 이시대의 유마거사 이다. 
정리=김주일 기자       

이 시대 유마거사…사형수 최재만 양자 삼아

사진 왼쪽부터 삼중 스님, 최재만 부부, 배명인 前 법무부 장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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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 스님의

남기고 싶은 인연
배명인 前 법무부장관41

최재만 사형수 구명 운동으로 처음 인연

 법무부장관 당시 1983년 교정대상 제정 

 겸손과 강직한 성품에 자비심 많은 불자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